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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10월 31일(월),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 소를 찾아 조문했다. ��온 국민이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에 슬퍼하고 정부에서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한 이날 최장복 위원장은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. ��위원장은 “살아갈 목적이자 동력이었을 자식을,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영영 떠나 보낸 유가족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길이 없다”고 심경을 밝힌 뒤 “슬프고 무력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께도 온전한 회복을 기원 드린다”고 밝혔다. ��이어 삼육대학교 장례식장으로 향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가 이번 참사에 유명을 달리한 본사지방 본부 소속조합원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. ��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최장복 위원장은 “미처 다 피어보지 못한 짧은 생이 못 내 애통하고 참담하다”며 “다시는 고통과 아픔 이 없는 그 곳에서 못다한 꿈과 바람을 이루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 ��이어 조합간부들에게 발인까지 고인의 빈소를 지키며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 했다. ��   “고통과 슬픔 없는 그 곳에서 영면하길”�노동조합, 애도 기간 중 모든 행사일정 중단 하고 고인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에 만전��한편 KT노동조합은 참혹한 대형 재난이자 사회적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 슬픔에 동참하고, 고인이 된 조합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뜻에서 당분간 모든 행사일정 및 활동을 중단했다. ��이에 따라 31일(월) 예정되어 있던 ‘2022년도 단체교섭’ 요구안 쟁취를 위한 출근 선전전은 잠정 연기되었다. ��지난 9월말 시작되어 10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은 난항이 계속됐던 탓에 실천행동과 집중교섭을 병행한 노동조합의 단계별 투쟁을 앞두고 있었다. 단체교섭과 관련 활동은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될 방침이다.  





이태원 참사의 고인과 유가족께 �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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